
기   간  2024년 4월 29일 ~ 2024년 5월 5일

제   공 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요   약

   벼농사는 못자리 설치, 적기모내기에 유의하고, 밭작물은 맥류 적미병 방제, 

고구마 정식, 참깨와 옥수수 파종요령, 채소는 양파·마늘의 구비대기와 고온기 

관리, 노지고추 정식요령, 과수의 개화기 관수요령 및 열매솎기, 하계 사료작물 

파종과 동계 사료작물 수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1 벼 농 사

  ✔ (못자리설치) 부직포 못자리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저온장해를 받을 우려

가 있으므로 지역별 안전 파종 한계기를 고려하여 파종하고 어린모 육묘는 

적정 물 관리와 시기별로 출아기(30~32℃), 녹화기(20~25℃), 경화기

(15~25℃)로 온도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.

  ✔ (육묘관리) 부직포 육묘과정은 종자최아(1㎜ 내외) → 파종 → 간이출아 → 

못자리 치상 → 육묘상자 물주기 → 부직포 피복 순서이며, 부직포 피복 후 

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 옆에 1~1.5m 정도 간격으로 얹어 고정

시켜준다.

  ✔ 비닐하우스 못자리는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치상하여 수분이 일찍 마르는 

현상을 방지해야 하고, 하우스에는 20~30%의 차광망을 씌워서 고온 피해

나 백화현상을 예방하고 차광망을 씌우지 못한 경우에는 모판 위에 못자리

용 부직포를 덮어주어야 한다.

  ✔ 입고병(모잘록병), 뜸모, 백화묘, 들뜬묘 등 예방을 위해 파종시 약제분주 

처리와 못자리 환경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.

  ✔ (모내기) 지역별 알맞은 품종을 적기에 모내기해야 수량 확보 및 미질 향상

에 유리하고, 어린 모는 중묘(중간모)보다 출수가 3~5일 늦으므로 적기 내

에서도 가급적 일찍 모내기를 마쳐야한다.

  ✔ 너무 일찍 모내기하면 무효분얼(이삭이 안 달리는 가지)이 많아져 통풍이 

잘 안되어 병해 발생이 늘어나고 고온기 등숙에 따른 호흡 증가로 벼알의 

양분 소모가 많아져 금간쌀(동할미)이 늘어나 쌀 품질이 떨어진다.



  ✔ 완전미 수량 및 품질을 고려한 지역 및 지대별 중묘(중간모) 모내기 적기

지역 지 대 이앙적기(월, 일) 최적 이앙기(월, 일)
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

영남
평야지 6.13.~6.19. 6.11.~6.17. 6.5.~6.11. 6.16. 6.14. 6.8.
중간지 5.28.~6.4. 5.21.~5.27. 5.19.~5.25. 6.1. 5.24. 5.22.

중산간지 5.25.~6.1. 5.14.~5.20. 5.10.~5.17. 5.28. 5.17. 5.13.
냉조풍지 5.11.~5.17. 5.9.~5.15. 5.7~5.13. 5.14. 5.12. 5.10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경근(☎.055-254-1812)

2 밭 작 물

  ✔ (맥류) 붉은곰팡이병(적미병)의 발생 원인은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이삭이 여물

기 전까지 비가 잦고 95% 이상의 습도가 3~5일 동안 지속되면 발생하는데 밀·

보리에 발생하면 수량 피해 및 미숙립이 발생하고 발아율이 떨어지므로 등록된 

약제로 1차 방제는 출수기에 실시하고 1차 방제 10일 후 2차 방제를 실시한다.

  ✔ (고구마) 고구마 묘는 먼저 자란 것부터 3~4회에 걸쳐 잘라 심는데, 묘 자

르기 적기는 8~9마디 이상으로 자란 시기이며 묘를 자를 때는 묘의 밑동 

부분을 5~6㎝(2~3마디) 남겨 두고 자른다.

  ✔ 고구마를 비닐멀칭 재배를 하면 보온, 보습, 토양유실 방지, 잡초 발생 억

제 등으로 효과가 있으며 심는 시기는 5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주로 실

시는데 작업순서는 70~75㎝ 폭 두둑 짓기 → 건전묘 심기 → 제초제 살

포 → 비닐 위에 흙 덮기 순으로 한다.

  ✔ 고구마 묘를 심는 방법은 수평심기, 개량수평심기, 휘어심기, 구부려심기, 

곧추심기가 있으며, 고구마 묘를 심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질토양은 

묘를 3~5일 음지에다 보관하였다가 묘를 경화시킨 다음 심는 것이 초기 

활착과 생육에 좋고, 큰 묘와 작은 묘를 섞어서 심지 말고 따로 심어야 하

며, 묘를 심을 때 잎이 떨어지면 활착과 뿌리내림이 더디고 수량이 감소하

므로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심는다.

  ✔ 묘를 심을 때 묘의 선단 잎 4~6마디부터 덩이뿌리가 되므로 그 부분이 땅속에 

묻히도록 하되 생장점은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고, 묘는 얕게 심는 편이 

덩이뿌리 형성에 좋으나 건조하기 쉬운 밭의 경우는 다소 깊이 심어야 한다.

  ✔ (참깨) 비닐 피복 재배에 적당한 파종 시기는 경남 지역은 4월 하순이며 파

종 전에 입고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종자소독을 실시하고, 비

닐 피복이 끝나면 소독한 종자를 한 구멍에 4~5알씩 파종하여 3~5일이 

지나 싹이 트면 튼튼한 모 1개만 남기고 완전히 솎아주거나  2~3주씩 남

겨 두었다가 2차에 1주 1본만 남기고 솎아준다.



  ✔ (옥수수) 풋옥수수 노지재배(보통재배)의 경우 직파는 4월 하순, 육묘 이식

은 5월 상순에 실시하는데, 육묘하여 옮겨심기할 때는 파종 후 15일 이내

(2∼3엽기)에 보통 이랑나비 60㎝, 포기사이는 25㎝ 간격으로 심는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류선미(☎.055-254-1813)

3 채     소

  ✔ (마늘·양파) 본격적인 구비대기인 4~5월에 토양이 건조하면 토양 중에 있는 

양분을 뿌리에서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7∼10일 간

격으로 30∼40㎜ 정도씩 2∼3회 물대기를 해주거나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

이용하여 물을 주면 증수 효과가 매우 크다.

  ✔ 그러나, 물을 너무 많이 주어 토양이 지나치게 습하게 되면 뿌리가 숨을 쉬지 

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생육과 구가 비대하는데 장해를 초래하고 고

랑에 잠길 정도로 준 후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두면 멀칭에 의해 수분증발이 

억제되어 장기간 너무 습한 상태로 유지되어 습해가 나타나기도 한다.

  ✔ 물을 줄 때는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으로 이랑 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

이러한 관수장치를 하면 물 주는 것뿐 아니라 물비료로 웃거름도 겸하여 줄 

수 있으므로 노동력도 절감 가능하며, 관수장치가 되지 않아 고랑에 물을 대

어주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는 고랑에 물이 잠긴 상태로 장시간 계속 두지 말

고 일찍 물을 빼 주는 것이 좋다.

  ✔ (고온기관리) 올해 생육재생기 이후 일조량이 부족하여 웃자라거나 연약하게 

자란 상태에서 강한햇볕을 동반한 고온기가 도래하면 마늘은 토양수분 부족으

로 양수분 흡수장해, 잎끝마름 증상이 발생하고, 잎마름병 급속 확산, 구비대 

지연,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므로 고온기에는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 이용, 

10일 간격으로 2~3회 관수 실시한다.

  ✔ 양파는 25℃이상의 고온에 생육 저하가 나타나고 고온 지속 시에는 생육이 정

지되고, 조기도복에 의해 구가 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져서 구 모양

도 충분히 비대하지 않아 상품성 저하 및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므로 구 비대

시기 전후 7~10일 간격으로 30~40㎜ 물주기를 실시한다.

  ✔ (노지고추) 퇴비와 석회는 밭을 경운하기 2~3주 전에 살포하고, 화학비료는 

이랑을 만들기 5~7일 전에 살포하는데,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주고, 질소

와 칼리 60%는 밑거름, 나머지 40%는 웃거름으로 준다.

  ✔ 정식하기 7~10일 전부터 묘를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게 경화처리 실시하

고, 3~4일 전에 비닐을 멀칭하여 지온을 상승시켜주면 아주 심을 때 뿌리의 

활착이 좋아진다.



  ✔ 정식하기 전날 모판에 충분한 물을 주어 뿌리에 상토가 잘 붙어 있어 모종을 

포트에서 빼내기 쉽도록 하고, 정식은 마지막 서리가 온 이후 맑은 날 실시하

며 심는 깊이는 묘상에 심겨져 있던 깊이로 심는 것이 좋은데, 너무 깊게 심

으면 지하부 줄기부위에서 새 뿌리가 나와 활착이 늦어지고 얕게 심으면 땅 

표면에 뿌리가 모여 건조 피해 발생하기 쉽다.

 <고추 서리피해>   <고추 아주심기 적정 깊이>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최병걸(☎.055-254-1822)

4 과     수

  ✔ (개화기관리) 만개기부터 한 달간은 과실비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포

분열기로 세포수가 증가되고 신초생장, 꽃눈분화 등의 생리작용이 활발하

므로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이며,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

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양수분이 필요하다.

  ✔ 토성에 따른 관수량과 관수간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되, 과수원 지형과 과

종 및 품종을 고려하여야 한다.

토 성 관수량(mm) 관수간격(일)
사 질
양 토
점 질

20
30
35

4
7
9

  ✔ 관수요령은 한 번에 지속해서 주는 것보다 1~2시간 관수하고 일정 시간 멈

추었다가 다시 관수하는 방법이 유리하며, 사질토양에서는 지속적인 관수 

시 토양 아래로 수직적 배수가 되기 때문에 관수 간격을 나누어 여러 번 

관수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.

  ✔ 물주는 방법 또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과수원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

이 아니며, 토성과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또는 물의 양과 수질에 따라 다

르게 선택될 수 있다.

  ✔ (열매솎기) 사과는 만개 2주 후 과일의 정상적인 수정여부가 육안으로 판별되

면 솎기를 시작하여 6월 상순 이전 마무리해야 하는데, 1차 열매솎기는 중심과

를 남기고 측과를 제거하고 과실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한 뼘(약20cm) 정도 

되도록 실시하고 2차 열매솎기는 나무 전체 엽수에 대한 착과수를 산출하여 실

시하고 3차 열매솎기는 상품과 및 수량성을 전제로 엽과비 기준으로 실시한다.



  ✔ 배는 생리적 낙과가 지나고 착과가 안정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실시하는데, 

1차 열매솎음은 꽃이 떨어진 다음 1주일 후에 하고, 2차 솎기는 1차 열매

솎음 후 7~10일 사이나 봉지 씌우기와 함께 실시한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형준(☎.055-254-1823)

5 축     산

  ✔ (사료작물) 하계 사료작물은 사료용 옥수수, 수수류, 사료용 벼, 사료 피 등이 

있으며, 작물의 생리적 특성. 재배지의 토양 및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

작목을 선택해야 한다.

  ✔ 사료용 옥수수는 암이삭 비율이 높고 습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

하며, 파종 적기는 4월 중‧하순(지온 10℃ 이상), 이모작의 경우 동계사료작

물 수확 후 5월 말~6월 상순 파종한다.

  ✔ 수수류는 가축 기호성은 다소 낮지만 재배가 쉽고 재생력 뛰어나 생산성 높으

며, 파종 적기는 5월 상‧중순(지온 12℃ 이상), 사료용 피의 파종시기는 5월 

중‧하순, 이모작 시 5월 말~6월 상순이다.

  ✔ 동계 사료작물의 수확은 곤포 담근먹이 조제 이용 시 이탈리안라이그라스

(IRG)는 출수 후기에서 개화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은데, 조생종은 5월 초

순, 중‧만생종은 5월 중순~하순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.

  ✔ 청보리의 수확적기는 호숙기에서 황숙기 사이로, 일찍 수확하면 알곡의 비

율이 낮아 배합사료 대체효과가 줄어들고, 늦게 수확하면 청보리의 잎과 줄

기가 딱딱해져 기호성이 떨어진다.

  ✔ 호밀 수확시기는 출수기 전후이며 늦어지면 잎과 줄기가 억세지기 시작하여 

사료가치와 기호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.

  ✔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, 내부관리 철저, 축

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,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방

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맹금(☎.055-254-1833)


